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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사이버보안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

거에는 방화벽을 구축하고 백신을 설치하며 알려진 공격을 차단하는 것

이 보안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공격과 방어의 

속도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빨라졌고, 이제 사이버보안은 '예측 

가능한 위험'을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에 적

응하는 경쟁이 되었다.

오늘날 공격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교한 피싱 메일을 순식간에 작성

하고,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변형하며, 취약점을 탐색하는 시간을 획기적

으로 줄이고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공격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전문 인력

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면서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완벽한 보안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며,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이다. 사이버보안의 경쟁력은 

'완벽한 예방'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에서 결정된다.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기존의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정적인 보

안 정책만으로는 AI 시대의 지능형 공격을 막기 어렵다. AI 기반 위협 

탐지, 실시간 모니터링,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지속적인 보안 

교육과 훈련이 조직의 새로운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

는 사실이다. AI는 수많은 로그를 분석해 사람이 놓치는 이상 징후를 찾

아내고, 공격 패턴을 예측하며, 보안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미래의 사이버보안은 AI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는 이미 '질서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환경은 사라지

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 보안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어

야 한다.

AI 시대의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조직과 사람이 미래의 디지털 신뢰를 지켜낼 것이다.


